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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급속하게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면서 주요국의 주도하에 산업계에 대한 탄소배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우

리나라 역시 글로벌 경쟁력 유지를 위해 기업의 탄소 중립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통신사업자 역시 탄

소 감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으나, 여전히 매년 탄소 배출량은 증가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국내

외 통신사업자의 탄소배출 공시 현황을 바탕으로 탄소 중립 대응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국내 통신산업이 가지는

탄소 중립 달성의 한계를 1) 산업적 한계와 2)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의 구조적 문제로 제시한다. 특히 통신산업이

4차 산업 시대에서 국가 경제의 기반 역할을 하는 기간산업임과 동시에 직·간접적 규제사업이라는 점과 해외 통

신사와는 달리 국내 통신사업자가 가지는 탄소 중립을 위해 필수적인 재생에너지 수급에 대한 한계를 강조하며

단계적 탄소 규제 적용 제고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또한, 통신사업자가 통신산업의 가치 사슬 외부에서 탄소 감축

에 추가로 기여하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에 주목하여, 향후 객관적인 기업의 탄소 중립 평가 및 탄소배출 규제를

위해 보다 넓은 관점이 필요하다는 규제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기업의 탄소중립 평가 및 규제 제도의 발전

에 기여할 수 있다.

Key Words : Carbon Neutrality, Carbon Emission Regulation, Telecommunication Operators, Carbon

Emission Disclosure, Carbon Neutrality Initiatives

ABSTRACT

Given the rapid escalation of climate change globally, major countries are intensifying carbon emission

regulations on industries. South Korea is also urging corporate carbon neutrality to maintain global

competitiveness. For this reason, telecommunication operators in South Korea are also making various efforts to

reduce carbon emissions. However, the annual emissions continue to rise. This study examines carbon neutrality

initiatives based on Korea's and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operators' disclosure status of carbon

emissions. It presents the limitations of achieving carbon neutrality in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in

Korea, highlighting 1) industrial limitations and 2) structural issues in the renewable energy market. In

particular, it emphasizes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s role as a foundational sector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ts status as a directly and indirectly regulated industry. It also highlights the 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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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세계각국에서는기후변화로인한이상현상이
계속해서보고되고있다. 전문가들이이미지구온난화

는끝났고이제는불타는지구라고표현할정도로기후,

문제가 심각해졌다[1,2].

국제사회는이같은기후변화문제의심각성을인지

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각 국가에 탄소
감축노력을촉구해왔다. 1997년일본교토에서개최된
기후변화협약제3차당사국총회에서선진국에의무를

부여하는교토의정서채택에이어, 선진국과개도국이
모두참여하는파리협정이 2015년채택되었고, 이후국
제사회의적극적인노력으로 2016년 11월 4일파리협

정이발효되었다[3]. 각당사국은파리협정에따라기후
변화 대응 정책의 장기적 비전 관점에서 각 당사국에
장기저탄소 발전전략(LEDS, Long-term low green-

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y)을 2020년
까지수립하도록권고받았다. 우리나라역시 2016년 11

월 3일 파리협정을 비준하였으며, 이러한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2020년 10월 28일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곧이어 2020년 12월 10

일이를실현하기위한 ‘2050 탄소중립비전’을선포하

였다[4].

하지만이러한노력에도기후문제의심화가가속화
되자, EU와미국등세계주요국은탄소중립을실현하

기위해산업계에대한규제를강화하는움직임을보이

고있다. EU 집행위원회는 2021년 7월 14일탄소중립
달성을위한강력한의지표명으로 “Fit for 551)”를발

표했으며[5], 핵심 수단으로 온실가스 다 배출 국가의
제품을수입할때별도배출권을구입하도록하여수입
품에탄소비용이포함되도록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도
입을계획하고있다. 미국역시바이든행정부출범과
동시에파리협정에복귀하면서 ‘청정에너지·인프라계

획’ 추진을통해 2050년까지경제전반에대한탄소배

1)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감축하기 위해
기수, 에너지, 토지 사용, 운송, 그리고 과세 관련 정책 및 법
령을 수정 또는 제정하는 것을 포함

출 ‘넷제로(net-zero)’ 달성계획을수립하며탄소중립
정책을 본격화했다. 특히 미국에서도 EU의 CABM과

유사한 제도인 ‘청정경쟁법(CCA, Clean Competition

Act)’가발의되었는데, 이와같은규제가 선진국을중
심으로확산된다면, 국내기업제품의수출단가가인상

되거나수출량이감소하는등경쟁력이위협받을수있
다[4,6].

CBAM 도입과함께지난해 12월 17일합의된 EU의

배출권거래제(EU-ETS) 혁신안은당장우리나라의허
용배출총량 감축 속도, 배출효율기준(BM) 할당방식,

유상할당으로의 전환 속도 등 국내 배출권거래제

(K-ETS) 개정논의전반에상당한영향을미칠것으로
예상된다[7].

탄소규제의강화로인해국내의탄소배출권유상할

당비율이늘어나고있어관련기업들에게새로운재정
적위협으로다가오고있다. 통신산업역시마찬가지이
다. 통신은 4차 산업과 초연결 시대의 기반 인프라인

네트워크를담당하는핵심산업이다[8]. 통신사업자의
경우현재유상할당대상기업에해당하는데, 최근 5G

네트워크인프라및 IDC (Internet Data Center) 증설로

인해탄소배출량이급증하면서탄소배출규제로인한
재무적부담이가중되고있다. 네트워크시설을운영하
기 위해 전력은 필수이며, 네트워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통신서비스품질유지를위해서는더많은전력
소비가불가피한상황이기때문이다[9-11]. 또한, 전력효
율을 높이거나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국내통신사업자는탄소저감에유독어려움을겪
고 있다.

기존의탄소중립의규제및영향에대한연구대부분

은산업을구분하지않고탄소중립과규제자체를포괄
적으로다루고있다[47-49]. 개별산업에대한영향을다
루는연구가있더라도주로철강, 해운, 항만물류등과

같이탄소배출량이많은 2차산업군을위주로이루어
져 왔으며[50-52], 통신과 같은 IT산업에 주목한 연구는
여전히부족하다. 본연구는국내외통신사업자의탄소

중립대응사례를분석함으로써국내통신산업에산업
적·환경적특수성을고려한탄소배출규제적용의필요
성을재고하고자한다. 이와동시에국가기반산업으로

regarding the essential supply of renewable energy for achieving carbon neutrality. This research suggests the

necessity of gradually enhancing carbon regulations to address these challenges. Additionally, it focuses on the

positive effects of telecommunications operators contributing to carbon reduction beyond the value chain of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proposing a regulatory direction that a broader perspective is necessary for the

objective evaluation of corporate carbon neutrality and carbon emission regulation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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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의통신의역할을강조하며국내통신산업에대한탄
소배출 규제의 방향성을 제시한다.

Ⅱ. 탄소배출 규제가 통신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실현을위해 2030년까
지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대비 40%

감축한다는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를발표하였다. 현재 NDC를
기반으로하여 2050년까지기후변화대응정책전반에

대한 비전을 도출하기 위한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

S2))을수립하여시행하고있다. 국내에서탄소배출감
축을 위해 활용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배출권거래제이

다.

배출권거래제(ETS, Emission Trading System)는정
부가배출권거래제대상기업에게배출허용총량(Cap)

을 설정하여 배출권을 할당 또는 판매하고, 기업들은
여분 또는 부족분에 대해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제도이다[35]. 우리나라는 2010년 ‘저탄소녹생성장

기본법’을통해배출권거레제의도입가능성을밝힌후,

5년간의준비기간을거쳐 2015년배출권거래제를도
입하였다.

이를위해우리나라는 2015년 1월부터기업과경제
에미치는비용을최소화하면서국가온실가스감축목
표를달성하기위한목적으로규제제도로써배출권거

래제를시행하고있다. 정부는배출권총수량을정하고
이를기업별로할당하는계획기간별국가배출권할당
계획을수립하여운영하고있다. 참여업체와배출량커

버리지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현재 제3차 계획기간
(2021 ~ 2025년)에는전체국가배출량의 73.5%를커
버하고 있다[41]. 배출권거래제는 오염자부담원칙에따

라유상할당을원칙으로하나, 업종의국가경쟁력등을
감안하여 무상할당 업종과 유상할당 업종으로 구분하
여그비율을단계적으로강화하고있다. 탄소누출가능

성과비용부담이높은기업들에대해서는기본적인기
업경쟁력보장차원에배출권을전량무상할당하고, 그
외의대상업체는거래시장이나경매등을통해일정비

중이상의배출권을유상으로구매하도록하고있다[42].

공익적성격의철도, 공공운송, 교육, 의료등(지방자치
단체, 학교, 병원, 대중교통 운영자)에 해당하는 업체

역시 무상할당 대상에 포함된다. Table 1은 계획기간
별 국내 배출권 거래제 개요를 나타낸다.

2) 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y

하지만, 2030년까지 2018년대비 40% 국가온실가

스감축및 2050 탄소중립달성목표는상당히도전적
이고달성하기쉽지않다는평가를받고있다[41]. 따라
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핵심 제도인 배출권 거래제의

유상할당비율은계속해서증가할가능성이높다. 이는
매년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는 통신사업자에게 비용적
부담을가중한다. 통신산업은유상할당업종에해당하

며, 모든통신사업자가유상할당기업에해당한다. 하지
만통신사업자의경우 5G 차세대네트워크와 IDC 증설

로인해온실가스배출량의감소가현실적으로쉽지않

은 상황이다. 현재 국내 통신 3사가 배출하는 탄소의
97% 이상은네트워크장비및 IDC 증설로인한전력
사용에서발생하는간접배출이다[24,25]. 최근 5G의본

격적인확산으로기지국, 안테나등관련인프라의증설
은통신사업자에게는불가피한과제이다. 5G 네트워크
는 IoT, AI, 빅데이터등 ICT 생태계의기반을담당하

는핵심기술이기때문이다[8]. 5G는기존 4G 네트워크
에비해높은주파수대역과짧은전파도달거리등의
특징으로상대적으로더많은네트워크인프라를요구

한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통신서비스안정화

1st Plan
Period

2nd Plan
Period

3rd Plan
Period

Applicable
Entities

Enterprises emitting an annual average of
125,000 tons or more and businesses

emitting 25,000 tons or more

Applicable
Sectors

Conversion, Industry, Buildings,
Transportation, Waste, Public and etc...

(6 sectors)

Greenhouse
Gases

Carbon dioxide (CO2), Methane (CH4),
Nitrous oxide (N2O), Hydrofluorocarbons
(HFCs), Perfluorocarbons (PFCs), Sulfur

hexafluoride (SF6)

ETS
Coverage

- 70.1% 73.5%

Operational
Objectives

Institutional
establishment

Significant
reduction

Sustainable
reduction

Allocated
Entities

592 609 684

Allocation
Ratio

Fully free
allocation

3% paid
allocation

10% paid
allocation

Free
Allocation

Method

Only GF
(Grandfatheri
ng) method

BM
(Benchmark)
method for 7

industries

BM
(Benchmark)
method for

12 industries

표 1. 국내 배출권거래제 개요
Table 1. Overview of ET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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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5G 음영지역해소를위해적어도 2025년까지는탄
소배출량이늘어날것으로전망했다[31]. IDC 증설역
시 ICT 산업의발전을위해필수적이다. 폭발적인데이

터증가로발생하는데이터트래픽문제를해결하기위
해서는이를처리하기위한데이터센터가충분히확보
되어야하기때문이다. 통신사가보유한데이터센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직접 인터넷망을 제공한다는 강점
이있어국내시장의 60% 이상을점유하고있는상황이
다[26]. 또한, 통신이라는산업특성상 24시간 365일끊

김없이운영되어야한다는산업적인특성때문에통신
사업자가 전력사용을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이유로통신사업자의탄소배출량은계속해

서증가하고있으며, 그결과이미일부통신사업자는
탄소 배출권을 추가 구매하고 있다. 2018년 통신 3사
중 KT가처음으로배출권을유상구매하였으며, 뒤이

어 SK텔레콤이 2021년배출권 11억원상당의배출권
을유상구매했다. LG유플러스또한탄소배출권구매
가임박한상황이다. SK텔레콤과 KT는 2030년까지각

각 2,000억원, 1,000억원이상의탄소배출권비용적
부담이발생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이처럼국내통신
사업자의경우타산업에비해탄소중립규제에적극적

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내통신사업자의경우해외통신사업자에비해탄
소저감속도와그수준이낮은편이다. 최근탄소중립

에대한논의는주요국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는
점에서, 국내 통신산업의 탄소 중립 현황을 평가하고
개선하기위해해외통신사업자의탄소중립대응현황

을살펴볼필요가있다. 따라서본연구의 3장에서국내
통신 3사와해외주요국의통신사업자탄소중립대응
을탄소배출공시현황을중심으로조망하고, 이를바탕

으로 4장에서통신산업의탄소배출규제개선을위한시
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Ⅲ. 국내외 통신사업자 탄소배출 공시 현황

3.1 탄소배출 공시 체계
현재 기업 온실가스 보고의 표준으로 “Scope 1, 2,

3”라는개념이사용되고있다. 이는기업자체운영을
포함한포괄적인가치사슬에서발생하는다양한종류
의탄소배출을분류하는방법으로, 2001년온실가스프

로토콜(GHGP, Greenhouse Gas Protocol)에서처음사
용되었다[12].

Scope 1은 ‘직접배출’로회사가소유하거나관리하

는공급원에서발생하는온실가스를의미한다. 예를들
어 보일러, 용광로, 차량 등에서의 연소로 인한 배출

및화학적생산으로인한공정장비에서발생하는배출
등이 Scope 1에 해당한다. Scope 2는 ‘간접 배출’로
회사에서구매한전기, 열또는증기가생산될때발생

했던간접온실가스배출을의미한다. 사업장에서가장
많이 사용되는 에너지원이 전기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Scope 2를감축하는데에있어전기는주요화두이며,

GHGP (2004) 가제시한온실가스배출량보고의기준
에서는 Scope 2를 ‘전기간접온실가스배출(Electricity

indirect GHG emissions)’로정의하기도 했다[13]. 통

신사업자역시가장많이사용하는에너지원이전기이
며, 배출되는온실가스중대부분이 Scope 2에해당한
다고할수있다. Scope 3은 ‘기타간접배출’로기업의

가치사슬전반에서발생하는배출중 Scope 2를제외
한 모든 온실가스 배출을 의미한다. 즉, 원료의 구매,

제품 생산 및 판매 그리고 더 나아가 판매한 제품의

사용및폐기되는경영활동전반에서발생하는온실가
스배출을포괄하는개념이다. ｢GHGP 기업가치사슬
(Scope 3) 회계및보고기준 (2011)｣에따르면 Scope

3은상류(Upstream) 및하류(Downstream) 단계의 총
15가지 세부 카테고리를 포함하고 있다(Appendix

1)[14].

최근 전 세계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규제적인방식을선택하는것과더불어글로벌자본시
장역시탄소중립으로전환하며 IFRS3)·ISSB4), SEC5),

ERRAG6) 등의국제주요 ESG 정보공시기준이기업
들에게 Scope 1, 2, 3의 보고를 의무화하는 움직임을
보여 이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ISSB는 2023년 6월에 IFRS S1(일반요건 기준서)

및 IFRS S2(기후관련공시기준서, S2)7)를확정하였
으며, 이는 1년의유예기간을거쳐 2025년부터적용될

예정이다[15]. IFRS S2에서는관할당국및기업이상
장된거래소로부터기업의온실가스배출량측정에다
른방법을사용할것을요구받지않는한 ｢GHGP: 온실

가스 프로토콜 기업 회계 및 보고 기준 (2004)[13]｣에
따라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Scope 1, 2와함께 Scope 3에대한온실가스

3)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국제회계기준)
4)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국제지속가능
성기준위원회)

5)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미국 증권거래위
원회)

6) European Financial Reporting Advisory Group (유럽재무보
고자문그룹)

7) IFRS S2에서는 단기·중기·장기에 걸친 기후 시나리오 분석
과 재무영향분석, 기후 회복력 등 기후 관련 위험 및 기회,
관리 프로세스 및 성과 등 공시방안에 대한 세부 지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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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역시산업및사업모형과무관하게적용되는의
무 공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미국 SEC는 2022년 3월에미국내상장된기

업들에게표준화된기후관련공시를의무화하는법안
을제출하였으며, 이해관계자들의의견수렴및수정을
거쳐 2024년 3월최종채택되었다[16]. IFRS와마찬가지

로투자자를정보이용자로특정하고기업에재무적영
향을미칠수있는기후문제를다루고있지만, Scope

3를 제외한 Scope 1과 2만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대조하여 EU에서 논의되고 있는 ERFAG의
ESRS(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유럽지속가능성보고표준)8)는세계에서가장높은수준
의공시기준을제시하고있다. Scope 1, 2와함께 Scope

3 공시를의무화하는조항을포함하는것과더불어유

일하게기업재무에영향을미치는외부의환경적·사회
적요인과함께기업활동이외부에미치는영향을동시
에고려한개념인 ‘이중중대성’ 개념의적용을요구하

고 있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이 중 기업이 특히 주목해야 하는 것은 Scope 3의
보고 의무의 확대이다. Scope 3의 경우 보고를 위한

기준과산정방식이명확하지않아상대적으로다른탄
소배출 유형과 비교하여 기업의 산정 및 보고 부담과
법적 리스크 증가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또한, Scope

3는자사에서발생한온실가스배출뿐만아니라협력사
에서발생하는온실가스배출역시고려해야하므로정
확한데이터취합이어렵다는문제역시존재한다. 주요

국정책당국이 Scope 3의산정·공시를단계적으로의
무화하는 중이므로 보고 대상 기업은 이에 대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역시 산업 전반에서 기업
들이 기후 위기와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대응 중이
지만, 타산업대비적용범위및보고의투명성과관련

하여 상당한 편차가 존재해 감축 추세도 도출하기 어
려운상황이다. 이러한상황에서 GSMA9)는 통신사업
자의 Scope 3 산정및보고의어려움에대응하기위해

｢Scope 3 Guidance for Telecommunication Operators

(2023)｣를발간해통신사업자가 Scope 3의적용범위
와투명성을높이고자했다[17]. 이에따르면통신사업자

8) EU에서 제정 및 발효한 CSRD(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핵심 방법론으로, 2022년 초안 발표 후 의견수렴을 거
쳐 2023년 7월 31일 최종 채택

9) 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Association, 세
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

의 Scope 3 평가에는 15개카테고리중 C1(구매한상품
및서비스), C2(자본재), C3(연료및에너지), C8(업스
트림임차자산), C11(판매된제품사용, 최종사용자의

Scope 1 & 2 배출량 포함)이 가장 중요한 유형으로
고려될수있다(Appendix 2). 하지만 Scope 3은그특
성상보고의범위가상대적으로자유롭기때문에기업

마다보고하는카테고리와산정방식이상이할수있다.

주요국의 Scope 1, 2, 3 보고에대한기준이강화되
는것도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탄소배출량을산정하

는것은기업의탄소감축을평가하는데에있어가장
선행되어야하는과정이기도하다. 따라서다음절에서
는국내외주요통신사업자의 Scope 1, 2, 3 공시수준

과배출량감축추이를바탕으로국내통신사업자의탄
소중립 대응 현황을 재조명한다.

3.2 국내 통신사업자 탄소배출 공시 현황
국내 통신사업자는 매년 발간하는 지속가능경영보

고서를통해 Scope 1, 2, 3 탄소배출량을측정하여보
고하고 있다.

3.2.1 SK텔레콤

SK텔레콤은 2030년에 2020년대비 직·간접배출량

(Scope 1+2)을 47.7%, 기타 간접 배출량(Scope 3)을
22.3% 줄이는것을시작으로 2050년까지완전한탄소
중립을달성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39]. SK텔레콤

은배출권거래제명세서작성관리가이드라인에기반
해총 42개주요사업장의온실가스배출량을산정하고
있다. 산정범위에전국망단위의네트워크배출량을

모두포함하는반면, 자회사및공급망의탄소배출량은
포함하지않는다. 2022년지역기반탄소총배출량은
약 110만 tCO2e로전년대비 4.8% 증가했다. 다만, 녹

색프리미엄10) 구매실적(120.125GWh)을반영한시장
기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약 1,05만 tCO2e로 전년
대비 1.5%만증가했다고보고하고있다. SK 텔레콤은

온실가스배출량과에너지소비량을감축하기위해노
후화된통신장비와기기교체, 네트워크장비통합기
술 활용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한

예로 전국 78개 도시의 기지국과 중계기에 네트워크
(3G·LTE 네트워크) 장비를 통합하는 ‘싱글랜(Single

RAN)’기술을적용하여연간 3만여 t의탄소배출을감

축한성과를내었다. 또한, 사옥및통신기지국에태양

10) 재생에너지 전기를 소비하고 이를 인증받기를 희망하는 전
기사용자가 자발적으로 납부금액을 약정하고 기존전기요금
에 별도 프리미엄을 추가하여 구매하는 순수 기부 프리미엄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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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자가발전설비를도입, PPA와 REC 등재생에너지
확보 수단을 활용하는 등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역시
도모하고 있다.

Scope 3에대해서는상류(Upstream) 활동 8개, 하류
(Downstream) 활동 7개등총 15개범주를모두확인
하고, 이중현재산정및평가가능한 9개관련범주에

관한 배출량을 측정하여 보고하고 있다. SK텔레콤의
2022년 Scope 3 배출량은약 332만 tCO2e으로 2021년
대비 24.2%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SK텔레콤은이를

이는 구매한 상품 및 서비스(C1), 자본재(C2)에 대한
배출량산정을고도화한결과로분석했다. 한편, 지속적
인 Scope 3 배출량감축을위해수자원및폐기물관리,

재활용, 전자청구서및모바일멤버십운영, 다회용컵
순환시스템 ‘해피해빗’ 프로젝트운영등의노력을진
행하고 있다.

3.2.2 KT

KT는 2011년 Scope 1, 2 배출량에대한전사온실가
스인벤토리를구축하여매년외부전문기관의검증을
받아각배출세부현황과배출량보고하고있으며, KT

의 Scope 2에는전국사옥, 통신장비, 업무용전기차에
서사용하는전기와사옥난방을위해사용하는열(온
수)로인해배출을포함된다[40]. 2022년 Scope 1 배출량

은약 3만 tCO2e로 2021년배출량대비약 0.8% 증가
했으며, Scope 2 배출은 107만 tCO2e로전년대비약
3.5%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현재 KT는 Scope 1과

2의배출량을 100% 관리하기위해전국모든통신장비
(전진배치 사업장, 기지국, 중계기 등), 업무용 차량의
온실가스배출량을관리할수있도록관리체계를고도

화하고있다. 먼저, 네트워크운용중발생하는에너지
를절감하기위해 5G-어드밴스드에너지절감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이

하 AI)/머신러닝(Machine Learning, 이하 ML) 기술을

활용해다양한장비최적화및프로세스를구축함으로
써 전력 수요를 줄이고자 하고 있다. 2022년에는 5G

기지국에스마트폰의위치로직접신호를송신하는빔
포밍지원안테나를내장하는에너지절감기술을적함
으로써기지국무선유닛전력소모량을 33% 감축하는

성과를내었다. 한편으로는재생에너지전환을위해자
가발전시설및전국적인태양광발전소를구축하고있
으며녹색프리미엄제도에참여하여재생에너지사용

비율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다.

다른 통신사업자와 달리 KT는 2013년에 Scope 3

배출량산정방법론을개발하여공급망단계, 사용단

계, 기타 배출량 3개 분야로 구분하여 보고하고 있다.

‘공급망단계배출량’은 KT 1차협력사가 KT에납품하
는제품을생산하는과정에서배출되는온실가스를의
미한다. ‘사용단계배출량’은고객이 KT 서비스를이

용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기타 배출량’

은 KT 사옥에서사용한용수및폐기물배출, 임직원
출퇴근및출장과정에서배출되는온실가스를의미한

다. 이에따라산정된 2022년 Scope 3 총배출량은약
54만 tCO2e로 2021년대비약 13% 증가한것으로보
고되고있다. KT는 Scope 3 배출량감축을위해친환경

공급망 구축, 화상회의 확대 등을 시도 중이다. 또한,

제품의 생명주기 관리를 위해 광케이블, 유무선 장치
등을 대상으로 재활용 프로세스를 마련하여 네트워크

케이블및기타장치의재생순환체계역시구축하고
있다.

3.2.3 LG유플러스

LG유플러스는매년 Scope 1, 2의배출량측정에대

해한국표준협회로부터검증받아보고하고있다. 2022

년 Scope 1은 약 7만 tCO2e로 2021년 대비 약 1.4%

감소하였으며, Scope 2 배출량은 145만 tCO2e로전년

대비약 3.8%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25]. LG유플러스
는장기교체등을통한에너지효율개선을위해에너
지 절감 효과 정량화 및 데이터 관리를 위한 체계와

시스템을구축하고있다. 무선부문에서 AI 기반에너
지세이빙기능동작기능고도화와같은기술을활용하
여연간약 2만 tCO2e의온실가스절감및 38,589MWh

의전력절감효과를, 유선부문에서는장비교체등을
통해연간 3,861tCO2e의온실가스절감및 8,404MWh

의 전력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 및

IDC 센터에너지감축을위해통신실냉방기내송풍용
팬을 EC팬으로 도입하거나 자연공조방식 외기도입장
치등을구축하여최소 10%에서최대 50%의냉방전

력을절감하는성과를내기도했다. 또한, 다른통신사

업자와 마찬가지로 자연에너지를 활용한 탄소 저감을
위해전국적인태양광설비투자및지속적인재생에너

지 구매를 확대하고 있다. IDC 평촌메가센터에 총
13.8kW의설비용량을갖춘태양광발전설비를설치해
2022년 기준 16,350kWh 전력 생산하였으며, 추가로

용산, 마곡, 평촌센터에태양광설비구축완료하였다.

또한, PPA, REC, 녹색프리미엄제도를활용하여지속
적인 재생에너지 조달을 계획하고 있다.

2023년부터 LG유플러스는 Scope 3 범위를고도화
하고및산정기준을변경해총 11개의 Scope 3 카테고
리에대한배출량을산정하였다. 이로인해 2021년약

9만 tCO2e로산정되었던 Scope 3 배출량이 2022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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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약 95만 tCO2e로증가한것으로보고되었다. 현재
Scope 3 배출감축측면에서제품·서비스제공과정에
서 IoT 기반에너지관리솔루션및저탄소서비스화,

에너지 솔루션 사업 진출 및 탄소 저감 효과 정량화
등을계획하고있다. 자원재사용·재활용노력의일환
으로제품생산에폐플라스틱활용한사례와전자청구

서및공인알림문자서비스등을통해약 2500t 이상의
탄소 배출량을 절감한 성과 역시 주목할 만하다.

3.3 해외 주요 통신사업자 탄소배출 공시 현황
본절에서는해외주요통신사업자의탄소배출공시

현황을 살펴본다. 조사 대상 기업으로는 탄소 규제를
주도하고 있는 주요국인 미국과 유럽, 그리고 일본의
통신사업자 중 글로벌 통신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AT&T, Verizon, 도이치텔레콤, Vodafone, NTT 도코
모 총 5개 사업자를 선정하였다.

3.3.1 AT&T

AT&T는 매년 Scope 1, 2, 3을 측정 및 보고하고

있으며, 탄소저감성과를강조하기위해지속가능보고
서발간시 5년간의배출량추이를추적하여제시하고
있다. ｢2022 AT&T Sustainability Summary｣에 의하

면 2022년 Scope 1과 2의총배출량은약 480만MtCO2

로, 2015년기준연도(약 880만 MtCO2) 대비 45% 이
상감축한성과를보였다[18]. AT&T의 Scope 1 배출의

51% 이상은차량으로부터발생하는데경로최적화, 하
이브리드및전기차량으로의전환, 전반적인차량규모
축소등을통해이를감축하고있으며, 2035년까지현

재 Scope 1 배출량의 76% 이상을감축할수있을것으
로전망하고있다. 또한, Scope 2의주요배출원인전력
소비량을줄이기위해 2015년부터조직전체에서에너

지효율프로젝트를시행하여에너지효율성을높여왔
다. 재생에너지 전환 역시 AT&T의 탄소배출 감소에
크게기여한요인이라고할수있다. AT&T는미국에서

가장큰기업용재생에너지구매자이며, 장기적으로재
생에너지생산을위해투자해왔다. 2022년에는미국 4

개주에서 38개의지역커뮤니티태양에너지프로젝트

와계약을체결하였는데, 이는매년 1억 9,100만 kWh

를생성할수있어 13만 5천톤이상의탄소배출을감축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Scope 3 역시 약 1,213만 MtCO2로 2015년(약
1,693만 MtCO2)에 대비 28% 이상 감축하는 성과를
보였다. Scope 3에대해서는 2022년부터산정범위를

확장하여총 10개카테고리의배출량을보고하고있으
며, 각카테고리를산정하는과정에서고려한가치사슬

범위와데이터그리고산정방식을함께보고하고있다
[19-20]. Scope 3은가치사슬전반에서발생하는배출을
의미하기 때문에 공급업체의 비즈니스활동에서 배출

되는 Scope 1과 2가이에포함된다. 따라서 AT&T는
Scope 3 감축전략으로공급업체가 Scope 1과 2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수행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전체매출의 53%를차지하는공급업체가
과학기반탄소감축 목표를 설정하는성과를 내었다.

3.3.2 Verizon

Verizon은 2004년부터 Scope 1 및 2와관련한온실

가스배출량을자발적으로공개해왔으며, Scope 2 보고
에 대해서는 시장기반방법11)과 지역기반방법12)으로
측정한배출량을각각제시하고있다. Scope 3에대해

서는 2019년부터 Scope 3 산정하여 보고하기 시작했
다. ｢Verizon ESG Report 2023｣에의하면 Verizon은
2022년 Scope 1과 2는지역기반약 377만 MtCO2, 시

장기반 약 335만 MtCO2으로 2019년 대비하여 각각
14%, 23% 감축하였다[21]. Scope 1의배출은전체배출
량의 5%를차지하는데, 대부분이기업소유의건물과

차량을운영하는데에서발생한다. 이를감축하기위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전반에 걸쳐 화석 연료 사용을
단계적으로폐지하고있으며, 에너지관리솔루션을통

해에너지소비자체를관리하고있다. 또한, 차량운용
과정에서화석연료사용을감축하기위해하이브리드
및 전기자동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Scope 2 배출감축을위한 Verizon의전략은에너지
효율관리및재생에너지전환으로구분할수있다. 네
트워크장비를현대화하고사용하지않는장비를해체

하여에너지낭비를줄이고있으며, 2023년 1월을기준
으로 3G 무선네트워크서비스를중단하면서모든 3G

네트워크 관련 장비의 전원을 차단함으로써 Scope 2

배출을효과적으로감축할수있었다. 4G, 5G 네트워

크, 그리고데이터센터운영의전반에대해서도 AI 기
술을적극적으로도입하여운영상황과환경을모니터

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고있다. Verizon은 2025년까지연간전기사용량
의 50%, 2030년까지는 100%에해당하는재생에너지

확보를통해 Scope 2 배출을 0으로줄이는것을목표로

11) 기업이 위치한 지역의 평균 전력 배출계수를 이용하여 산정
하는 방법으로, 국가 평균 전력 배출계수를 사용하는 경우
가 많음[22]

12) 기업이 실제로 사용한 전력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
스 배출량, 즉 실제 배출계수를 사용하는 방법임. 시장기반
산정법을 적용하는 기업은 반드시 지역기반 산정법에 따른
Scope 3 배출량을 함께 산정 및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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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있다. 이를 위해태양및 풍력발전이 진행 중인
장소에대해장기에너지구매계약을체결하여지속적
인재생에너지수급판로를구축하고있으며, 더나아가

자체적인재생에너지생산을위해 Verizon의사무실및
기술 시설을 활용한 ‘현장 녹색 에너지 생산 시스템
(On-site green energy)’ 역시 개발하고 있다.

Scope 3에대해서는 10개카테고리에대해배출량
을산정하고있으며, 이에대한계산방법과배출계수를
함께보고하고있다[23]. Verizon의 2022년 Scope 3 배

출량역시 1,440만 MtCO2로, 2019년대비 15% 감축
한것으로보고되었다. Verizon의전체탄소배출량중
79%가 Scope 3에해당하기때문에이를관리하는것이

가장큰과제중하나이다. 먼저, 공급업체의탄소배출
감축을위한감축목표설정및감축성과를평가하여
추적하고있으며, 통신분야내의유관기관들과산학협

력을통해 Scope 3 감축 전략을 개발하고있다. 또한,

Verizon이판매하는제품의생산부터폐기까지의지속
가능성을향상하기위해최적화된설계방법을개발함

으로써제품수명주기전반의배출량감축역시도모하
고 있다.

3.3.3 도이치텔레콤

도이치텔레콤은 2016년부터 매년 지속가능보고서

를통해 Scope 1, 2, 3 배출량을포함한전반적인 ESG

KPI에대해보고하고있다[44]. 도이치텔레콤에서발생
하는 Scope 1과 2 배출의원인은대부분전기소비였다.

도이치텔레콤 역시 Scope 2에 대해 시장기반 방법과
지역기반방법으로측정한배출량을모두보고하고있
는데, 주목할만한점은 2021년부터시장기반방법으로

측정한 Scope 2 배출량이 2020년대비 99% 감축되었
다는점이다. 이는재생에너지도입으로인한성과이다.

도이치텔레콤은 2021년부터 PPA 및재생에너지인증

서를활용하여그룹전체전력소비의 100%를재생에

너지로 충당했다.

Scope 3에대해서는총 12개카테고리에대한배출

량을보고하고있으며, 구체적인산정방식은일부카테
고리에대해서만공개하고있다. 2022년도이치텔레콤
의 Scope 3 배출량은 1,230만 MtCO2e으로 2021년대

비약 17% 감축하였다. 도이치텔레콤의 Scope 3 배출
량산정에는노트북과텔레비전과같이고객이소유한
기기사용과정에서발생하는탄소배출, 네트워크구축

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제품 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 등이 포괄적으로 포함되며, 대부분의 Scope

3 배출이 제품·부품·서비스의 제조 및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다. 도이치 텔레콤은 Scope 3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공급망전반에서기후보고기준에대한중요성을
강조하고관리하고있으며, 이에대한성과가 CDP 공
급업체 참여 등급에 반영되어 최고 등급인 A 등급을

부여받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다.

3.3.4 Vodafone

Vodafone은 TCFD의권고사항을충족하기위해연
간지속가능보고서와더불어 TCFD Report와온실가

스 배출량, 활용 데이터, 그리고 산정 방법을 포함한
ESG Addendum을별도로발간하고있다. Scope 1 배
출에대해서는총배출량뿐만아니라배출원별배출량

을, Scope 2 배출에대해서는시장기반방법과지역기
반방법으로산정된값을모두보고하고있다. FY2023

의 Scope 1과 Scope 2의총배출량은 0.97 MtCO2e로

2021년대비약 52% 감소하였다[45]. 이는 5G 네트워크
기반효율화및대체에너지와재생에너지의구매및투
자 확대, 전기차 전환 등의 성과로 볼 수 있다. 특히

F-가스라는대체에너지사용을통해 Scope 1 배출감축
을도모하고있다는점에서다른사업자와의차이점이
있다.

Scope 3에대해서는 12개의카테고리에대해배출
량을산정및보고하고있으며, FY2023의 Scope 3 배
출량은약 1 MtCO2e로전년대비약 9.7% 증가한것으

로계산되었는데, 2023년부터고도화된새로운산정방
식을적용한결과로해석된다. 투자, 상품및서비스의
구매, 그리고 고객에게 판매한 제품의 사용 등이

Vodafone의 Scope 3 배출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Scope 3 감축을위해가장핵심을공급망탄소저감으
로인식하고이를위해공급업체의탄소배출데이터를

수집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탄소 감축
전략 수립 또한 지원하고 있다. 또한, 판매하는 통신
장비의 설계 및 제조 과정에 참여하여 저탄소 제품을

생산하고자하고있으며, 이러한제품의라이프사이클

관리체계를마련하고, 또더나아가소비자로부터하여
금저탄소제품을소비하고인식을제고할수있는캠페

인을운영하는등가치사슬전반의탄소감축을시도하
고 있다.

3.3.5 NTT 도코모

NTT 도코모는 2030년까지탄소중립달성을목표로

하고 있다. NTT 도코모 역시 매년 지속가능보고서를
통해 Scope 1, 2, 3 배출량과 함께 4년간의 배출원별
배출량 증감량을 함께 보고하고 있다. ｢NTT

DOCOMO Group Sustainability Report 2023｣에따르
면 FY2022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은 0.12 MtCO2e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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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rator Scope 1 & 2 Scope 3

Korea

SK
Telecom

- Equipment replacement
- Utilization of integrated network equipment

technology
-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purchases

through PPA and REC systems

- Water and waste management
- Recycling
- Operation of electronic billing and mobile

membership services
- Campaigns to raise consumer awareness

KT

- Development of 5G-Advanced energy-saving
technology

- AI/ML-based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 Purchase of renewable energy through the

Green Premium system

- Establishment of an eco-friendly supply
chain

- Expansion of video conferencing
- Establishment of recycling process system

for product lifecycle management

LG U+

- AI/ML-based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 Construction of solar power facilities for

renewable energy transition
-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purchases

- Provision of IoT-based energy management
solutions and low-carbon support services

- Establish energy solutions business
- Quantification of carbon reduction effects
- Recycling of plastic waste
- Electronic billing and message notification

Interna
tional

AT&T

- Optimization of vehicle routing
- Transition to hybrid and electric vehicles
- Optimization of energy efficiency across the

organization
- Execution of renewable energy purchasing

and production projects

- Support for suppliers' carbon emissions
reduction targets and management of value
chain emissions

Verizon

- Gradual phase-out of fossil fuels and
transition to renewable energy

- AI/ML-based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 Introduction of hybrid and electric vehicles
- Establishment of long-term renewable energy

supply routes
- Development of green energy production

systems

- Setting and evaluating carbon reduction goals
for suppliers

- Development of Scope 3 reduction strategies
through industry-academic collaboration

- Development of optimized design methods
for product life cycle

Deutsche
Telekom

- Purchase of PPA and 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100% transition completed)

- Monitoring of suppliers' carbon emissions

Vodafone

- Expansion of purchases and investments in
alternative and renewable energy

- Reduction of Scope 1 emissions from
F-gases (refrigerant gases)

- Transition to electric vehicles

- Monitoring of suppliers' carbon emissions
and support for carbon reduction strategies

- Establishment of product life cycle
management system

- Design and manufacture of low-carbon
devices

- Campaigns to raise consumer awareness

NTT
DOCOMO

- Energy power efficiency improvement based
on 5G and AI

- Purchase of renewable energy

- Direct power supply through the installation
of solar panels at each store

- Introduction of eco-friendly network
communication equipment through
cooperation with suppliers

- Encouragement of low-carbon equipment
selection through internal carbon pricing

표 2. 국내외 통신사업자별 탄소중립 전략
Table 2. Carbon Neutrality Strategie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Oper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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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2021 대비하여 약 8.0% 감소하였다13).

또한, “Volume of Waste” 즉, 에너지낭비량을자체
적으로선정한유형에따라측정함으로써연간감축성

과를보고하고있다[46]. FY2022에는 FY2019 대비약
30.3% 에너지낭비량을감축한것으로나타났는데, 이
는통신장비의에너지전력효율화및재생에너지구매

의 성과로 해석할 수 있다. NTT 도코모의 전체 탄소
배출량의약 95% 이상이전력소비로인해발생하는데,

이를감축하기위해그린기지국구축, 5G 및 AI 기반

전력제어시스템을적용및기타관련기술개발, 전력
효율성개선을시도하고있다. 또한, 적극적으로비화석
연료인증서및 PPA를통한재생에너지를구매하고있

으며, 이미일부시설에서는 100% 재생에너지를사용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Scope 3에대해서는 11개의카테고리에대해측정

하고있으며 FY2022 기준, 전체탄소배출량의 70.4%

가 Scope 3 배출원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NTT도코모는이를감축하기위해도코모매장뿐만아

니라공급망전체가치사슬의탄소중립을추진하고있
다. 도코모매장에는태양광패널을설치하여직접전력
공급을통해전력손실을줄이고있으며, 재생에너지를

구매하여매장에서소비되는전력을 100% 재생에너지
로전환하는계획을추진중이다. 또한, 공급업체와협
력하여친환경네트워크및통신장비도입을장려하고

있다. 특히내부적으로탄소가격을책정하여탄소배출
량이많은장비의선택을지양할수있도록하는인센티
브체계를마련하여공급업체의자발적인참여를도모

하고있는데, 이는통신사업자와의차별적인전략으로
보인다.

Ⅳ. 국내 통신산업 탄소배출 규제 방향성에
대한 제언

4.1 국내외 통신사업자 탄소중립 사례분석 시사점
기업의탄소감축성과를평가하기위해서는정확한

탄소배출량의산정이선행되어야한다. Ⅲ장에서국내
외통신사업자의탄소배출공시현황을살펴본바에따

르면, 해외 주요 통신사업자의 Scope 1, 2, 3 배출량
산정및보고는국내통신사업자에비해구체적이었으
며그범위역시넓은수준이었다. 최근공시기준이강

화되고있는 Scope 3의경우모든해외주요통신사업

13) 이전 회계연도의 성과와 일관적인 비교를 위해 자회사인
NTT Communications와 COMWARE의 배출량을 제외한
값으로 산출하였음

자가 10개이상의 카테고리에대해산정및 보고하고
이를위한데이터를축적해나가고있으나, 국내통신사
의경우상대적으로그범위가좁았다. 또한, 도이치텔

레콤을제외한모든해외주요통신사가 Scope 3 배출
량을산정하는프로세스까지보고하고있어공시의투
명성을높이고있다는것역시국내통신사업자와의차

이라고할수있다. 탄소배출에대한규제가심화되고
있으며 Scope 1, 2, 3 공시의무화와같은기업의탄소
감축의무강화기조는기업의재무적성과에큰영향을

미칠것으로전망되는상황이므로국내통신사업자역
시이에대한보다적극적인대응이필요한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탄소 배출량 공시 수준뿐만 아니라 탄소배출 감축
추이역시해외사업자와국내사업자간에차이가뚜렷
했다. 국내통신사업자전반이해외통신사업자에비해

탄소저감속도와그수준이미비하였으며, 해외통신사
업자는 탄소 배출량이 지속해서 감소하는 반면, 국내
사업자의경우오히려증가하고있다. 이는 1) 국내통

신산업이가지는산업적한계와 2) 국내재생에너지시
장의구조적문제에서 기인한것으로해석할수있다.

먼저, 불가피한네트워크인프라및 IDC 센터증설

이라는상황적한계가있다. 통신업종은경제발전의
근간이되는기간산업인동시에정부에서직·간접적으
로통제하는규제산업으로, 안정적인통신망공급을위

해네트워크장비는계속해서증가하고있다. 반면, 통
신서비스는임의로종료하지못하기때문에통신사업
자의에너지소비량은지속적으로증가할수밖에없는

구조이다[39]. 현재배출권거래제의유상할당및무상할
당기준에따르면탄소누출가능성과비용부담이높은
기업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기업경쟁력 보장 차원에

배출권을전량무상할당하고있으며[42], 공익적성격을
가지는업체역시무상할당대상에포함하고있다. 통신
산업이 4차산업시대에서는기간산업이라는점과직·

간접적규제산업이라는점을고려하여일정기간유상
할당을 유예하거나 단계적으로 유상할당 비율을 확대
하는등의기반산업의발전을저해하지않는규제접근

방안에 대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국내통신사업자와해외통신사업자의탄소배출저
감 성과에 차이가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재생에너지

전환이라고할수있다. 국내통신 3사가진행하고있는
화석연료사용감축, 설비교체및 AI 기술을활용한
에너지효율강화등의탄소감축전략은해외통신사업

자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전환에서
그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도이치텔레콤은 이미 전력
사용량의 99% 이상을재생에너지로대체했고, Veri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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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2030년 100% 재생에너지전환을계획하고있으
며, 그 외의 사업자 역시 재생에너지 도입을 Scope 2

감축에서가장중요한전략으로활용하고있다. 하지만

한국은지리적·환경적특성으로재생에너지보급수준
이낮은국가이므로기업의재생에너지전환을기대하
는것은시기상조이다[27-29]. 2023년보고된국내전체

에너지발전량중재생에너지발전비중은 8.1%에그친
다[30]. 재생에너지발전량자체도적지만, 비용적인리
스크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국내 기업은

자가발전, RPS14) 제도에 따른 인증서(REC)15) 구매,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16), 직접 전력구매계약(PP

A)17), 녹색프리미엄등 5개수단을통해재생에너지를

조달할수있다[32]. 녹색프리미엄의경우현행체계에서
온실가스감축실적으로인정받을수없어기업은재생
에너지를자가발전으로조달하지않는이상 REC 구매

또는 PPA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자체적인전력망을갖춘사업자가없어 PPA를이용해
재생에너지를조달할경우한전에망사용료를내고전

력망을이용해야한다. 직접 PPA 전력요금에는망사용
료를포함한각종부대비용이 20% 이상을차지[33]한다
는점에서이는기업에게비용적인부담이다. 또한, 한

국전력이 PPA 계약을체결한기업에게 PPA 전력으로
충족하지못하는전력을한전으로부터공급받을때적
용하는 PPA 요금제도입을논의하고있는것역시기업

들이선뜻 PPA를체결할수없는이유중하나이다[34].

REC 구매역시녹색프리미엄의낙찰단가인 10~15원
/kWh 대비 높은 가격으로 녹색프리미엄에 비해 아직

활성화되지못하고있다[32]. 기업은현재비싼재생에너
지단가뿐만아니라갑자기재생에너지수요가증가해
가격이폭등할수있다는미래의불확실성때문에쉽게

재생에너지도입을시도하는것이어려운상황이다[32].

에너지효율을높여전력수요자체를줄이는것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재생에너지 보급이 원활하게 이루어

14)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관련산업을육성하기위해도입된제도. 500MW 규모이상
의발전설비를보유한발전사업자들은일정비율이상의전
기를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함[36]

15) 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전기
를 생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해주는 인증서. 발전사업자가 부
여받은 RPS 의무공급량은 직접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채울 수도 있고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구매
하여 채울 수도 있음[36]

16) PPA(Power Purchase Agreement)는 민간 발전사와 전력
사용자 간의 전력 수급 계약을 의미하며, 제3자 PPA는 생
상자와 사용자 사이에 한국전력공사가 중개자 역할을 하는
방식[37]

17) 재생에너지생산자와 사용자가직접전력을 거래하는방식[37]

지지않는상황에서국내통신사업자가 Scope 2 배출량
을탄소중립수준으로감축하는것은기대하기어려운
것으로생각된다. 따라서기업에대한탄소배출규제는

국가전반의재생에너지활용에대한체계의개선과함
께진행되어야한다. 또한, 이같은환경적·제도적문제
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탄소중립실천가능성을고려

한 단계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4.2 가치 사슬 외부에서의 발생하는 추가적인 탄
소 감축 효과에 대한 고려의 필요성

통신사업자의 네트워크 인프라는 기기 간 연결 및

기기와이용자간의연결을강화함으로써에너지효율
최적화, 물리적이동최소화등을가능하게하여직·간
접적으로탄소저감에기여하고있다[43]. 네트워크인프

라가발전함에따라실시간데이터수집·보관·처리·분
석이 가능해지며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AI 솔루션을
개발및적용중이다. 이는통신사업자의고객인외부

기업들의 비즈니스 활동에서의 에너지효율성을 강화
하고물리적·시간적비용을감축할수있도록하여탄
소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에서는이같이통신네트워크가탄소저감에기
여하는정도를산업전체단위에서체계적으로측정하
고자하는시도역시이루어지고있다. GSMA는모바

일네트워크기술이향후 2050 탄소중립목표달성을
위한중요한수단임을강조하며 2018년연간네트워크
인프라가기여한직·간접적탄소저감량을산정하여보

고했다[43]. GSMA는 네트워크 인프라의 발달이 탄소
저감에기여하는바를 1) 기기간연결강화, 2) 이용자
연결강화로구분하여제시하였다. 기기간연결강화는

IoT 센서와 중앙 관리 센터의 데이터 교류, 즉 M2M

(Machine-to-Macine) 기술이에너지효율최적화를가
능하게하여에너지사용량자체를줄임으로써직접적

인탄소배출저감에기여하도록한다. 이용자연결강화

는스마트폰이용자가다양한편의성앱서비스를사용
함에따른행동변화를가능하게 하여물리적인 이동,

물건의 내재 배출량 등을감축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탄소배출저감에기여하는효과를가져온다. GSMA가
추정한바에따르면통신인프라가 2018년한해동안

전세계에서네트워크인프라를통해감축한탄소배출
량은약 2,135 MtCO2e였으며, 이는모바일분야의연
간 총 탄소 배출량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양이다.

해외통신사는기업의활동과정에서발생하는탄소
배출을 100% 감축하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하다는
것을인지하고있으며[19,21], 이에대한대안으로통신망

의강점을활용하여이용자들의행동변화를통해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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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량을줄일수있는별도의서비스를운영하고있다.

AT&T는 2035년까지고객이 10억 MtCO2e의온실가
스배출량을감축할수있도록연결솔루션을제공하겠

다는 “기가톤목표”를내세우고있다. 이를위한핵심
전략은 IoT를 활용한 데이터 관리이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24가지기후솔루션을제공하고있다. 이러

한노력을통해 AT&T는 2022년기준으로 149.2백만
MtCO2e의탄소배출감소에기여하는성과를거둘수
있었다.

Verizon은 IoT 기술을탄소감축을위한주요기반
으로주목하고, 이를활용하여저탄소및기후대응솔
루션을 개발하여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다. 그 범위는

스마트빌딩, 스마트교통, 스마트시티등광범위하며,

개인고객들에게제공되는원격근무및원격의료와같
은가상연결솔루션을제공역시이에포함된다. 특히

Verizon은협력업체인 Carbon Trust와함께매년이러
한 솔루션 제공을 통해 고객이 피할 수 있었던 탄소
배출량을별도로 측정하여 보고하고 있다. 2023년 보

고에 따르면 Verizon 솔루션은연간 2,010만 MtCO2e

이상의탄소배출을감축하는데에기여한것으로측정
된다.

기업의 탄소 중립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 기업활동
외부에서발생하는직·간접적탄소저감기여를포함한
순(純) 탄소배출량역시고려될필요가있다. 탄소중립

은실질적탄소배출량을 0으로만드는개념이므로기
업의탄소중립성과의평가에서역시배출량과감축량
이함께고려되어야할것이다. 하지만통신산업이네트

워크 인프라를 통해 기여하고 있는 탄소 저감 효과가
존재함에도이에대한이해역시국내에서는부족한것
으로보인다. 사례분석결과 AT&T, Verizon 등의경

우고객을대상으로한탄소저감솔루션제공을시도하
고 있으며, GSMA 등 해외 기관에서 관련 보고서를
발간하여이러한직·간접적감축효과에대해체계적으

로 산정하고 보고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에서는통신사업자가네트워크인
프라로 기여한 저감량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및 보고

사례는많지않다. 기업의탄소중립의성과를평가할
때얼마나탄소배출량을감축시켰는지가관건인상황
에서기업활동으로인한탄소저감역시다각적인관점

의고려가요구된다. 또한, Scope 3 공시의무화로기업
의탄소배출량의보고범위가기업전반의가치사슬로
확대된만큼, 기업의탄소저감량을평가할때직·간접

적감축효과를전반적으로평가해야한다. 따라서객관
적으로통신사의탄소중립을평가하고규제의정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탄소 저감 기여를 함께

고려할수있는제도개선에대한논의역시필요하다.

Ⅴ. 결 론

본연구는글로벌탄소중립기조에따라국내산업에
대한탄소중립규제역시심화기조를보이는상황에서,

개별산업에대한차별적인접근에대한논의가필요함

에주목하였다. 따라서본연구는국내외통신사업자의
탄소중립대응현황분석을바탕으로국내통신산업에
대한 탄소배출 규제 접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위해각통신사업자가매년보고하고있는탄소배
출(Scope 1, 2, 3) 공시현황을바탕으로탄소배출감축
성과 및 탄소 중립 전략을 검토하였다.

본연구는국내외통신사업자모두 AI/ML 등데이
터기술을활용한에너지효율성증대, 노후장비·설비
교체, 재생에너지전환등과같이공통적인주요탄소

중립전략을추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탄소배출량
이감소하는추세인해외통신사업자와달리국내통신
사업자의탄소배출량은오히려증가하는이유에대해

주목하고자하였으며, 이를 1) 국내통신산업이가지는
산업적한계와 2) 국내재생에너지시장의구조적문제
로구분하여제시하였다. 특히통신산업이 4차산업시

대에서 국가경제의 기반역할을 하는기간산업이며,

직·간접적규제사업이라는점과탄소중립을위해필수
적인재생에너지수급에대한한계에주목하여단계적

규제적용의필요성을제시했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한편, 통신산업의네트워크인프라가통신산업외부
의탄소저감에효과적으로기여하고있다는점에주목

하여, 기업의 탄소 중립을 평가하는 데 있어 이 같은
가치사슬외부에대한직·간접적기여를함께고려해
야한다는규제방향성에대한제언을포함하고 있다.

특히해외에서는이미기업의탄소중립을다각적인측
면에서 평가하고자 체계적인 데이터와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있는반면, 국내에서이러한노력이부족하다

는점을강조하여이에대한산업적, 국가적지원의필
요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지닌다. 국제적탄소규제에대한전망이불확실
하다는점이다. 본연구는현재까지국내외에서전개되
어왔던탄소중립기조를바탕으로향후탄소규제강화

의가능성에주목하여연구를진행하였다. 하지만환경
규제는정치적기조의변화에영향을받지않을수없
다. 최근 주요국인 미국 내에서 공화당 주도 하의 반

ESG 법안 발의가 급증하고 있다. 또한, 2024 대선에
도널드트럼프후보가당선된다면미국의탄소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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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움직임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 유럽 내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촉발된 에너지 위기, 높은
인플레이션, 극우정당의등장등과같은이유로환경

규제에대해이전과같이강력한탄소규제를고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같은글로벌이슈에따라속도의차이는있을수

있으나, 전 세계적인 탄소 중립은 언젠가는 달성해야
하는과제이다. 따라서장기적인관점에서탄소중립을
위한다각적인논의는계속해서이루어져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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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Overview

Upstream

Purchased goods and
services

Ÿ Emissions generated at all stages of extraction, production, and
transportation for purchased goods/services not classified under other
upstream categories

Capital goods
Ÿ Emissions generated from the extraction, production, and transportation

of purchased capital goods

Fuel and energy
Ÿ Emissions generated from activities related to raw materials and energy

in extraction, production, and transportation processes not covered under
Scope 1 and Scope 2 at the headquarters

Upstream transportation
and distribution

Ÿ Emissions generated from transportation and distribution processes of
services purchased by the company

Waste generated in
operations

Ÿ Emissions generated from waste treatment and disposal in company
operations

Business travel
Ÿ Emissions generated from employee business travel-related movements
Ÿ Excluding emissions from transportation vehicles owned and operated

directly by the company

Employee commuting
Ÿ Emissions generated from employee commuting-related movements
Ÿ Excluding emissions from transportation vehicles owned and operated

directly by the company

Upstream leased assets
Ÿ Emissions generated from leased assets of the company
Ÿ Excluding Scope 1 and Scope 2

Downstream

Upstream transportation
and distribution

Ÿ Emissions generated during the transportation and distribution process of
products/services sold by the company to the end consumer.

Ÿ ncluding retail processes and storage processes; however, emissions
from facilities directly operated by the company are excluded

Processing of sold
products

Ÿ Emissions generated during the processing of intermediate products sold
by the company, processed by a facility located elsewhere on a daily
basis

Use of sold products
Ÿ Emissions generated during the consumption process of

products/services sold by the company

End of life treatment of
sold products

Ÿ Emissions generated during the final treatment or disposal process of
products/services sold by the company

Downstream leased assets
Ÿ Emissions generated from assets leased out by the company to other

entities
Ÿ Excluding Scope 1 and Scope 2

franchises Ÿ Emissions generated from operating franchise stores

investments Ÿ Emissions generated from operating investments

Appendix 1. GHGP Scope 3 Categ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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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e 3 Category Applicability to Telecommunication Operators

C1
(Purchased goods and

services)

Ÿ A crucial aspect in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which heavily relies on large and
complex supply chains for operating businesses and providing products and services.

Ÿ C1 may include but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items:
Ÿ Goods provided directly to customers or used by employees
Ÿ Services related to software development and programming
Ÿ Technical support provided to customers and employees
Ÿ Maintenance of construction and physical network infrastructure
Ÿ Non-core activities in corporate operations (such as purchasing services and uniforms)

C2
(Capital goods)

Ÿ A crucial aspect in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which heavily relies on large and
complex supply chains for operating businesses and providing products and services.

Ÿ C2 may include but not limited to the following items
Ÿ Buildings and facilities for manufacturing (e.g., product or data centers, telephone

poles, submarine cables, and mobile towers for service provision)
Ÿ Machinery for producing mobile devices and network equipment in manufacturing

plants
Ÿ Vehicles acquired and used by the company to provide services to customers

C3
(Fuel and energy)

Ÿ Given the substantial electricity consumption for operating network infrastructure, the
telecommunications industry needs to consider this as a key category

C8
(Upstream leased assets)

Ÿ Many cases of lessor-lessee relationships exist within the ICT industry:
Ÿ Office leasing
Ÿ Tower companies own and manage passive tower sets, leasing them to one or more

operators to install "active" communication equipment
Ÿ Colocation data centers provide space where businesses can lease servers and other

computing hardware
Ÿ Local Loop Unbundling allows competitors to use or lease parts of existing

telecommunications infrastructure
Ÿ Energy Service Companies (ESCOs) provide power supply services, equipment, or

related maintenance services

C11
(Use of sold products)

Ÿ Includes Scope 1 & 2 emissions from end-users.
Ÿ Telecommunication operators often sell various electronic devices, so reporting

emissions generated by end-users while using these devices is recommended under
C11:

Ÿ Mobile devices such as smartphones, laptops, tablets, smartwatches, and audio devices
Ÿ Customer Premises Equipment (CPE) installed in customers' homes, such as routers,

decoders, optical network terminals, and Wi-Fi repeaters
Ÿ Business solutions provided to customers (equipment like computers, data center

products including servers, storage systems, networking equipment, and system
operation)

Ÿ Other energy-consuming devices sold to customers, such as IoT/M2M
(Machine-to-Machine) devices and other energy-consuming equipment like TV sets or
monitors

Ÿ * For corporate customer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cooling and power supply
devices included in the services sold by the operator when evaluating emissions under
C11.

C13
(Downstream leased assets)

Ÿ Refer to C8 for handling in accordance with C8.

Appendix 2. Scope 3 Major Categories for Telecommunication Operators


